
BT와 IT가 손을 맞잡으면…
IBM 비롯해 IT기업 바이오인포매틱스 대거투자

BT와 IT간의 수렴(Convergence)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벤처의 축인 IT와 BT는 출발지점은 달랐지만 최근 한 곳으로 합쳐지고 있으며, 배경에는 무엇보다 기술변

화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

인간 유전자지도 완성 이후 생명과학계는 각종 유전자 정보를 해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DNA 분

석을 통해 생기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손으로 처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량으로 얻어낸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로부터 유용정보를 골라내는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이 바

이오 연구분야에서 필수적인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생물정보학은 인터넷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첨단 IT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바이오기업들도

실험실에서 탈피해 밖으로 눈을 돌리면서 새 파트너를 찾아 나서고 있다.

최근 잠재력을 높이 인정받고 있는 유전체학(Genomics)이나 단백질체학(Proteomics), 생물정보학 등의 기술

분야에 IT기술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바이오기업들은 IT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고 관련기술 개발

에 독자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나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상당수 거대 IT기업들은 바이오기술 흐름을 미리 파악해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에 대거 진출하고 있

다. IT의 인프라에 BT라는 콘텐츠를 실어 좀더 고차원의 부가가치 산업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바이오기업들이 IT기업과 손잡는다면 새로운 기술상의 궤도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2000년까지도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는 주로 대형 제약회사가 중심이 된 벤처캐피털에 의해 이뤄졌다. 노

바티스벤처, 야마구치벤처, 머크캐피털, 후지사와벤처 등이 대표적인 투자회사이다

그러나 2001년 들어서부터 IBM과 컴팩 ,모토로라, EMC, 팜(Palm) 등의 거대 IT기업들이 바이오 분야의 새

로운 투자자들로 대거 등장, 바이오텍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규모 바이오펀드 조성에 앞장서고 있

다.

IT기업들이 바이오 벤처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관련산업이 성장하면 바이오기업들

이 자신들의 최대 고객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투자 부문에서는 IBM이 거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IBM은 바이오가 조만간 핵심사업 분야가 될 것으

로 판단하고 자체 운용중인 벤처투자펀드 중 6% 정도를 바이오 투자에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인포매틱

스와 유전체학 분야 투자를 위해 1억달러 규모의 펀드까지 조성했다.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며 투자회수 측면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바이오벤처에 대해 슈퍼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관리 등의 기술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전문 IT인력과 글로

벌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사업경험, 시장진출 전략 등의 노하우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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